
 

7월 2주 
비참한 죽음, 죄에 대한 심판 

 
≡ 1. 찬양  

(경배와 찬양) 보혈을 지나 
 

≡ 2. 기도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아 가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세요. 

 
≡ 3. 말씀  
열왕기하 9:30~35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문 말씀: 열왕기하 9:30~35 (7월 11일 본문) 

 
■ 포인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결국 두려운 심판을 행하세요. 

 
 

<개역개정판 성경> 
30 예후가 이스르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31 예후가 문에 들어오 
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32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33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의 피가 담 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34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 받은 여자 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35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 라 

 
 

<우리말성경> 
30 그 후 예후는 이스르엘로 갔습니다.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눈에 화장하고 머리를 매만진 뒤 창문으로 내다보 
았습니다. 31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32 그 
러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누구냐?” 두세 명의 *내시들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33 예후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던지라!” 그러자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던졌습니다. 이세벨 
의 피가 벽과 말들에 튀었고 예후는 발로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34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며 말했습니 
다.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묻어 주라. 그 여자가 왕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35 사람들이 이세벨을 묻어 
주려고 나가 찾아 보니 남은 것은 해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었습니다. 



 

≡ 본문 이해  
하나님은 예후를 북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아합의 집안사람을 심판하셨어요. 특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북 이스라엘 
에 바알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이에요. 이세벨은 죽음 직전까지도 교만하게 행하며 예후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 
했던 이세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아합과 이세벨은 북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이에요.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선고하자, 그제야 아합은 회 
개했어요. 아합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그의 집안에 한 번 더 기회 
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내 이세벨과 자녀들은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게 되어요. 하나님은 예후를 
북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아합 가문을 치라고 명하셨어요.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 
였어요. 그런 후에 요람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찾아갔어요.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으로 아 
합과 결혼할 때 바알 신앙을 들여와 북 이스라엘에 전파했어요. 예후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세벨은 와 
장을 하고 머리를 치장했어요. 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교만함을 보여 주는 행동이에요. 이세벨은 예후를 과거에 
반역을 일으키고 7일 천하를 누린 시므리에 비유하며 조롱했어요(왕상 16:9~10). 하지만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 
참하게 죽고 말아요(왕상 21:23).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아합의 집안사람이 모두 멸망했어요.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계속 경고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받는 심판은 엄중하고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 4. 나눔  

1)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죽음은 어떠했나요?(33, 35절) 그녀는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왕상 16:31; 18:4; 
21:15; 왕하 9:7 참조) 

 
� 질문 가이드 
이세벨의 죽음을 살펴보는 것은 불편하고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세벨이 저지른 죄가 훨씬 더 크며,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그 죄를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세벨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참고 
해 하나님이 왜 이세벨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세요.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 아합과 정략결혼을 했어요(왕상 16:31). 북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조장 
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왕상 18:4).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해 전전긍긍할 때, 나봇을 죽이도록 계 
략을 꾸미고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었어요(왕상 21:15). 악한 이세벨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시 
신을 개들이 먹을 것이라는 비참한 심판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9:7, 10). 

 

■ 저학년 
왕비였던 이세벨은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힌트 : 7월 11일 말씀씨앗) 

■ 유아·유치 
왕비였던 이세벨은 왜 죽었나요?(힌트 : 7월 11일 말씀쫑긋) 



 

� 인도자를 위한 해설 
하나님은 죄를 경고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악한 이세벨은 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결국 예후를 통해 아합 집안과 이세벨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본래 심판하시 
고 벌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라요. 

 
2)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 
세요. 

 
� 질문 가이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기 쉬워요. 각자의 삶에 자연스럽고 
도 익숙한 죄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길 기도하며 돌아보길 바라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보다 죄짓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 
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히 12:4)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믿음의 현실이에요. 

 
 

≡ 5. 감사하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죄로 인해 심판과 멸망이 예정된 저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심판보다 구원 베풀기를 더 기 
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저학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무엇인가요? 

 
■ 유아·유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무서운 벌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 보세요. 


